
산 아랫마을, 마지막 남은 세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동물들의 특별한 이야기 

솥뚜껑처럼 둥그런 산골 마을, 한 집 건너 빈집인 이곳에 진수네, 경애네, 숙자네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마을의 마지막 주인인 세 할머니를 지키는 건 말썽꾸러기 토끼 

점박이와 산짐승들, 이름하여 ‘비밀 결사대’입니다. 작가는 이 ‘비밀 결사대’의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행보를 통해 무언가를 지키는 마음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주름진 

할머니의 손길과 역동적인 동물들의 움직임이 손끝에 느껴질 듯한 부드러운 시골 풍경 

속에 넋 놓고 머무르다 보면, 어디선가 산메아리가 울리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텅 

빈 땅이, 가슴 한 구석 시큰해지는 이름이 있지 않느냐고. 이제는 그 땅의 계절들을 힘껏 

일구며, 그 이름 힘껏 부르며 살아가 보지 않겠냐고. 때론 시끄럽고 때론 속 깊은 몸짓을 

주고받으며 우리 함께 ‘비밀 결사대’가 되어 보지 않겠느냐고 말이지요.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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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결사대, 마을을 지켜라』

정보 글 박혜선｜그림 정인하
     84쪽｜190mm*247mm｜무선｜11,000원

주제어 시골, 할머니, 터전, 정, 동물

교과 연계
3학년 1학기 국어 10. 문학의 향기
3학년 2학기 국어 1. 작품을 보고 느낌을 나누어요
3학년 도덕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2. 우리 모두를 위한 길 
4학년 2학기 국어 9.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이 독서 지도안은 9차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책 읽을 시간과 토론할 시간을 안배하고, 

두세 가지 활동 가운데 가능한 것을 선택해 수업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계 차시  활동내용

읽기 
전에

책과
첫인사를
나눠요

1
* 『비밀 결사대, 마을을 지켜라』는 어떤 책일까요?
  -제목, 작가, 표지 등 기본 정보 살펴보기
  -표지를 보고 이야기 상상하기

읽으
면서

책 속으로
쑥!

들어가요

2
* 말맛을 느껴요
  -단어의 뜻을 알고 활용하기 

3
* 너를 위해 남겨 둘게
  -글의 내용 되짚어 보고 나의 경험과 연결 짓기

4
* 말썽 대작전
  -글의 내용 파악하기

5
* 숙자네 할머니의 속마음
  -감정 이입을 통해 내용 깊이 있게 이해하기

6
* 숙자네야!
  -감정 이입을 통해 내용 깊이 있게 이해하기

읽고 
나서

책 밖의
세상과

이어져요

7
* 나의 할머니 
  -나의 이야기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

8
* 우리들의 시골 마을
  -주제와 연결 지어 상상하기

 차근차근 책 읽기 계획



책을 읽기 전 계획과 기본 정보를 다진다.
표지 속 단서로 내용을 유추해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비밀 결사대, 마을을 지켜라』는 어떤 책일까요? 
◎ 책의 표지를 보고 이 책의 정보를 적어 보세요.

제목: 

글 작가: 

그림 작가: 

출판사: 

◎ 표지를 보고, 책의 내용을 상상해 볼까요?

- 표지에 어떤 동물들이 있나요? 

- 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까요? 

- 책의 제목은 『비밀 결사대, 마을을 지켜라』예요.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각 동물들은 어떤 임무를 맡고 있을까요?
그에 맞는 이름도 상상해 보아요.

새로운 세상을 만나요



단어의 뜻을 알고 활용한다.

말맛을 느껴요
◎ 아래 문장을 책에서 찾아 알맞은 단어로 채워 볼까요?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고, 그 단어를 
넣어 나만의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요.

산 아래 솥뚜껑처럼 둥그런 마을이 있어. 
한  건너 빈집인 마을이지. 

그래도  

마당 깨끗한 집이 몇 있어. 
밤이면 반짝반짝 불빛 밝히는 집들이지.

뜻:  

문장 만들기: 

그럼 사각사각 감자는?

 콩잎은? 

고소한 옥수수에 달콤한 고구마는? 

뜻: 

문장 만들기: 

필요한 지식을 배워요



단어의 뜻을 알고 활용한다.

달빛 환한 밤이었어. 
콩 포기가 달밤에도    

 빛났지.

뜻:

문장 만들기: 

“점박이 너도 같이 묵자.”
진수네 할머니가 저녁밥을 먹으며 내게 
당근을 내밀었지. 

나는   입을 크게 

벌리며 맛나게 먹어주었지.

뜻: 

문장 만들기:

필요한 지식을 배워요



글의 내용을 되짚어 보고 나의 경험과 연결 짓는다.

너를 위해 남겨 둘게  
◎ 다음 장면에서, 할머니들은 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글에 나타난 할머니의 마음을 읽고,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아요. 

할머니는 누구를 걱정하고 있나요?

왜 걱정하고 있나요?

할머니들은 그 자리를 떠나며
무엇을 남겨 두었나요?

왜 남겨 두었을까요? 

걱정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이고, 마음을 쓴다는 것은 배려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일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를 ‘걱정’해서 했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요.

다른 이의 마음을 느껴요



글의 내용을 파악한다.

말썽 대작전 
◎ 할머니들이 산짐승들을 챙겨 주듯, 산짐승들도 할머니들을 지켜 주기 위한 비밀 대작전을 
펼쳐요. 그 작전이 뭐였는지, 아래 그림을 보고 글의 내용에 맞게 선으로 연결해 
볼까요?

흙발 찍어 놓고
할머니 운동시키기

사람 사는 곳답게
시끌시끌하게

만들기.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머니들 곡식밭에

들어가지 않기

자세히 들여다봐요



다른 이의 마음을 느껴요

인물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고, 
책의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한다.

숙자네 할머니의 속마음
◎ 다음 장면에서 숙자네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말풍선에 알맞은 내용을 상상해 채워 넣어요. 

     

     

      
     



다른 이의 마음을 느껴요

인물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고, 
책의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한다.

숙자네야!
◎ 숙자네 할머니가 떠난 마을에도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요. 경애네, 진수네 할머니는 늘 그래 왔던 
것처럼 계절 따라 여물어가는 곡식과 채소를 가꿔요. 두 할머니의 마음이 되어, 숙자네 할머니에게 
편지를 써 볼까요?

숙자네야, 



나의 이야기를 친구들과 함께 나눈다. 

나의 할머니
◎ 이 이야기 속엔 마을의 마지막 주인 할머니 세 분이 등장하지요. 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혹시 
‘나의 할머니’가 생각나진 않았나요? 그리운 할머니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고, 친구들에게 나의 
할머니를 소개해 볼까요? 

우리 할머니는…

경험을 나눠요



주제와 연결 지어 나의 상상을 펼쳐 본다.

우리들의 시골 마을  
◎ 『비밀 결사대, 마을을 지켜라』의 박혜선 작가는 텅 빈 시골 땅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해요. 만약 내가 비밀 결사대가 된다면, 지켜 내고 싶은 시골 풍경이 있나요? 내가 꿈꾸는 
시골 마을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 보아요. 

상상을 표현해요


